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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수 크게 증가
국제표준화 주도 위한 의장 • 간사 협의회 개최

기술荘준원은 국제표준화 활동 발전방안과 국제표준화 전략 등 

을 논의하기 위해 IX), EC, JTC 1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 간 

사 컨비너 등 임원들의 모임체인 '의장 • 간사 협의회(회장 전주 

대 이해성 교쉬 를 7월 1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ISO, 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우리나라 임원 수가 2(X)1 년 13명, 2(其)5년 45명에서 현 

재 96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내타났다.

구체적으로는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TC) 의 

장 17명, 간사 21명과 컨비너(작업반 의장) 58명이 국제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는 rr. 디지털전자 조선 및 물류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직접 

개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컨비너 수가 급증한데 기인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이 본격화되어 

국제의장과 간사 수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가구 임원 수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큰 차아를 보이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 

어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간사 수는 독일이 16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53명으로 2위 일본 74명 중국 29명 등이다. 한국 

은 18명으로 전체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旺준화가구 임원 분포를 보면 학계에서 

전체 임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산업계는 12%에 불과한 실정으

〈그림〉국내 소속기관별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구성비

로 산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 유렵,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 

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우剖술의;효과쳐하；飒 

표준화를 위해 국제표준 선점과 성공사례 등을 확대 보급하여 국 

내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 임원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전 

문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현재 임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증 

가시키기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3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고K02-50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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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용' 국산 암호화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
스마트폰 활용한 금융거래 등 전자상거래시 사용

기술표준원은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모바일용 64비트 블록암 

호화기술 HIGHTS ISO/IEC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FDIS)되었 

다고 밝혔다.

블록암호화기술이란 泌나 128비트 등 정해진 비트 길이의 정보 

를 보안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시키는 것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 

로 승인된 'HIGHTt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는 암호연 

산에 필요한 자원을 최소로 사용하여 전력소비가 적도록 개발된 

64비트 블록암호화 알고리즘이다.

HIGHT 암호화기술은 기존에 인터넷 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는 'SEED' 암호화기술과 비교할 때, 휴대형기기와 모바일 환 

경에 더욱 적합하다. 암호화작업에 소요되는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자원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 

하는 등 특수설계한 것이다. 이는 2(X)1 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산 128비트 블록암호기술 'SEED' 에 연이은 것으로 선진 n■ 강 

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쾌거이다.

HIGHT 암호화가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고례” 한국전자 

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정보보안 분야 국제표준화가구 

(ISO/IEC JTC1/SC27)에서 포항공대와 함께 국제표준화 작悄을 

완료한 것이다.

가술표준원에서는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속적인 지원을 계 

속할 계획이다 . 우선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 공동으로 국산 암호화기술이 스마트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U-City(Ubiquitous Qty), U■헬스 등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을 

대상으로 무료로 소스코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보안 분이(ISO/IEC JTO/SC 27) 국 

제표준 전체 77종 중에서 '128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 등 9종을 

제안하여 현재 7종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고, 2종이 진행 중에 

있다

tr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02-50盼-7263)

2012년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여수 개최
아시아태평양지 역인 정기구협력체 (MC) 상임위원회 의장 수임도

아. 태지역 24개국의 국가표준화기관장 협의체인 태평양지역 

표준화총회(PASC)가 2012년 여쉬에서 개최된다.

PASC(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표준화 관련 

협력을 위한 표준화기관 협의체이다.

기술표준원은 2012년 제35차 PASC 총회 국내 유치에 성공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아 • 태지역 국제표준화 협력기반이 강화되었 

다고 밝혔다. 2012년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 

라는 주제로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기술표준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 PASC 총회를 연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중점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 

색기술 표준화정책 등을 소개하고 아 • 태지역의 협력을 주도함 

으로써 녹색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2012년 PASC 총회에 앞서 ISO, EC 등 국 

제기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표준 

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 산업계에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인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나아가 한 중 일 국장급이 참여하는 표준회협의체와동북아 

표준협력포럼 등 민 관 표준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북아 표준화 

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18알 열린 아 • 태지역 23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정가구 협의체 (PAC) 총회에서 우리나라 

오일근 박사(한국인정원장)가 PAC의 상임위원회인 CMC 의장 

(Communication and Marketing Committee, 정보화위원회)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PAQPacific Accreditation Corporation)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으로 구성된 제품과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아시아태평양 안증제도의 주도권 확보와 

공신력 제고를 주도하기 위하여 더 많은 국내 인증전문가를 발굴 

하고 PAC의 회원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B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399) 

계량측정제도고的2-509-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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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컴퓨터그래픽기술, 국제표준으로 본격 진입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3차원 컴퓨터그래픽 표준기술 4종

［우리나라의 컴퓨터그래픽 기술 4종이 국제표준으로 진입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부산에 

서 개최된 컴퓨터그래픽스분야(l&MEC JTC1/SC24) 국제표준화 

회의에서가상환경 표현을 위한 기본구성요소 표준화 등 우리 기 

술 4종의 국제표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실제 영상에 3차원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증강현실과 영화,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제 

작에 활용되는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컴퓨터그래픽스분야(ISCMEC 

JTC1/SC24) 국제표준화회의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6개국 국제 

표준전문가가 참석했다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의 웹 상에서 증강 

현실 및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컴퓨터그래픽기술에 대한 17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 다루었다 특히 이 분야에 

서는 한림대학显 김하진교수가 국제의징호뤂;沖郎糜J： 

박사가 컨비너를 수임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 

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2로 3차원 의료정보好-"K血비物； 

이러닝(斷learning) 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리나 

라 컴퓨터그래픽관련 기술의 상용화와 세계시장 선점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앞으로토후毎처*劉현章 

fi(ETRI), KT, 한국표준협회(KSA) 등과 산 • 학 • 연 • 관이 공동으 

로 대응하는 민관표준화 협력체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우리 컴퓨터그래픽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a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02-509-7262)

3차원 입체영상산업 국제표준화 선도전략 마련
전략 워크숍을 통해 3D산업 주요 5대분야별 표준화전략 수립

기술표준원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3차원 입체영상산업의 국 

제표준화 선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6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 

에서 3D 표준화 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에 3□산업 관련 정부부처가 수립한 '3D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하 

여우리나라의.국제旺쭌선저가능성이 높은 주요 5대 표준화 중

〈표)5대 중점분야 주요 표준화 대상 

5 대 중점분야 주요표준화 대상 :

3D 바디오 3D 영상 부호화 저작도구 영상포맷, 화질평가 및 시뮬레이션

3D 디스플례이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광학부품, 신호처리무품의 신뢰성

3D 콘텐츠응용 3D 인터랙션, 그래픽 콘텐츠 연동기반 영상 화짊/성능 측정

3D 영화 3D 영화 촬영/상영의 구현환경 가이드라인 성능평가

3D 휴먼팩터 휴먼팩터 평가방법, 요인별 인체 안전성 기준

점분야별 세부적 표준화과제 발굴과 협력추진체계卷遺훅 §벼 

간의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3D산업의 국제표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산 • 학 • 연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3D산업 표준기술연구회' 

(위원장 충북대;김남교令를 운영해앴다:히번〔워크숍헤처g찹업 

계와 R&D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5대 중 

점분야별 표준화 대상과제의 기술적 검토, 과제별 우 

선순위와 구체적*실행岩앤号曲춤화:호OI晌 

종합적 검토를 거쳐 표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특 

히 이번 표준화전략은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등 3D 

표준화 관련부처가: 기획단対京터411旬賢菖

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고K02-509-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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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량 10mL이상인 가스라이터 판매 금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장난감 형태도 제작 금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용량이 OnL 이상인 가스 라이터를 제조 

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입안 예고 

하였다. 기준에 의하면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mL)의 

85% 이하로 채워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mL 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 

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중 유통을 금지하여 왔다.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 용량(0이OmD을 고려하여 10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 

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 •동물 • 권총 • 인 

형 • 자동차 • 전화기 • 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가스라이터를 안전인 

증받지 않고 제조 •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금년 안에 가스라이터로 인한 어린이들의 화 

재 ■ 화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 

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일반 가스라이터와 대형 가스라이터 비교

이를 위해 가스라이터의 종류를 분석하여 어린이의 힘으로 켤 

수 없는 기준차를 결정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2009년 동안 가스라이터 안 

전사고를 입은 사람은 중상 4명, 경상 8명에 이른다.

«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4(02-509-7248)

〈그림〉판매 금지되는 가스라이터 모양의 예

징난감 모양의 라이터 식품 및 과일 모양의 라이터신체 일부 모양의 라이터 총기 및 무기류 모앙의 라이터부칙불이 있는 라이터

전화기 모잉의 라이터 차랑모양의라이터 음악기기 모양의라이터 %•쇼'8젤수炬닁I游！！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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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news
기술표준 뉴스

T리 표준체계 보급, 新 수줄전략 본격 가동
중점 신흥시장국가에 표준협력 프로그램 추진

▲ 기술표준원은 '국제 旺준인프라 협력사업 의 일환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挹일까지 약 2주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CIS 지역 8개국 16명의 표준과 품질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기술표준원은 수출전략지역에 우리 표준체계를 보급하기 위한 

국제 표준인프라 협력사업 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기술표준원은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 

력하여 일부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표준화와 적합성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세안 등 18개국 扣명 

의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단기 연수프로그램에 국한 

하지 않고 기술료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표 

준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국가의 기술규제가 더 

욱 강화되고 있고, 이들 국가의 표준체계가 미흡하여 우리기업들 

의 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국내 모 전 

자회사는 일부 남미국가의 인증제도가 없어 아시아산 저가 불량 

제품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어 인증체계 구축지원을 요청하기 

도 했다. 또 다른 모 에너지관련 기업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측 

정표준 등 표준체계 미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체계화된 표준과 적합성평 

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해당 

국가의 국가표준과 강제인증체계 정립 

시험평가능력 향상, 무역상 기술장벽 

TBT)에 대한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할 계 

획이다.

특히 40여개 중점 신흥시장국가의 공 

무원 전문가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장 • 단기로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적극적으로 전수한다는 전략 

이다.

이번 사업의 첫 단계로 먼저 6월 7일부 

터 18일까지 약 2주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CIS 지역 8개국 16명의 표준과 품질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로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참가국은 지역별로 베트남, 캄보디아, 나 

이지리아, 케냐,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제르바이잔이다.

이러한 표준체계 보급을 통해 기술규제의 사전대으 중복시험인 

증 방지 우수기술력 인정 등으로 우리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스템을 바탕으로 관련 시험 • 연 

구장비 등의 제품과 전문인력을 패키지로 수출하여, 새로운 기술 

서비스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종구 기술표준 원 국제표준 협력과장은 " 적극적인 표준교육과 

교류협력을 통해 표준체계를 전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화를 이해시키는 문화적 외교활동으로도 접근하여 궁극적 

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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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인체치수정보 산업계 활용도 높인다
인체표준정보실 민간 위탁운영 협약 체결

기술표준원은 인체치수의 기본 자료를 정확히 측정하여 산업계 

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29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인체표준정보실 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에 따라 기존의 Size Korea 인체표준청보실 은 7월 1일부터 건국 

대학교 UBFTA(유비쿼터스정보기술 연구원 ) 산하 디지털 휴 먼서 비스 

센터(D+uman Service Center in UBITA)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 

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별 연령별로 제공하던 학 

술 위주의 인체치수 정보를 '3D 한국인 표준 인체형상 정보제공 

서비스로 전환해 산업계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 

다. 즉 ①인체표준정보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측정자료의 

활용도 제고로 관련 산업의 기술력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②의류 • 

패션 자동차 가구, 보건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표준 인체정보 서비스 를 제공하고 ③인체측정 

데이터의 국제적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국제표준화에도 적극 기여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국내외 관련 학계나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체에서도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 디자인 

과 생산 • 7毋 등에 인체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산업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 디자인 

시에 외귁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의 체형을 기준으로 만든 모형을 

사용해옴에 따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3차원 인체형상들이 기업마 

다 제각기 달라 국내 소비자들은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즉 

같은 사이즈의 옷이라도 브랜드마다 착용성이 제각기 다르고 자 

동차 운전석에서도 머리받침대나 페달의 위치가 한국인 체형에 맞 

지 않아 여러 번의 시행착오 후에 편안한 카시트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등 실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3D 인체 표준 형상정보서비스를 인터넷이 

나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3차원 CAD 파일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 

이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의류 • 패 

션 신발 자동차, 자전거 각종 소비재 기계 유통 보건복지 

미용 보안, 스포츠 • 레져 전기 • 전자 건축/토목산업 등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 

계와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3D 인체표준 정보를 이용한 차별화된 글로벌 브랜드 제 

품 • 서비스를 발굴하여,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인 

체표준 정보산업화 분야의 선구적인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 수행 

과 국제 인체표준화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 

획이다.

s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016-245-3164)

〈그림〉3D 디지털의 다양한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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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발협력기관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6월15일 팔레스호텔어!서, 국가표준 민간개발 본격 추진

지난 6월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표준개발협력기관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표준개발협력기관 간 협력체 

제를 구축하여 산업계 등 민간에 의한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은 한국표준협회 등 37 

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부가 주도하던 국가표준의 개발관리 업무를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이양하고 정 

부는 국가표준정책을 전담하여,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앞으로 37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표준개발협력기 

관 간의 정보교류와 표준화경험 공유를 높여 기관 간 역량차이를 

해소하고 국가표준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표준개발 협 

력기관 발전방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대 협의회장에는 최갑홍 한 

국표준협회장 협의회 운영위원장에는 김경남 연세대 교수가 선임 

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협의회의 운영방향 설정과 조 

정 대 정부 표준화정책 제안과 반영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협의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계 전 

기 - 전자 화학 생활의 4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술 

표준원은 걔술기준을 관리하는 민간전문기관과각.부처의:산知차 

관 시험연구소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적극 발굴하여 기술기 

준과 국가표준의 통일화를 촉진하고 국가표준을 정부와 민간부문 

에 적극적으로 이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

즉 2010년 6월 현재 37개 표준개발협력기관이 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표준(KS) 관리업무를 2012년 8월까지 전체 국가표준의 

80%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표준개발협력기괌협에 

회가 출범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의 표준화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O 기술표준원 표준계획고K02-509-7259)

2011년부터 개정된 세탁기 안전기준 시행
기타 전기용품도 올해 안으로 안전기준 개정 추진

기술표준원은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변 

경 등을 포함하는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6월 30일 확정 • 고 

시하여 2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탁기 안전 

기준은 기술표준원이 국내 세탁기제조사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각계 의견수 

렴을 거쳐 확정 • 고시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 • 판매가 가능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구부 

(투입구)가 직경 200mm僵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 

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이하의 힘으 

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사용자가 세탁 

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 

기 위함이다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0©과 수량D의 표 

시사항도 규정하였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올해 안으로 세탁기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해 

서도 우리나라에서 도입 - 적용중인 EC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미 

국 UL 등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사용 환경과 문화적 차이를 고 

려한 사고예방 차원의 안전기준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타, 이. 

를 위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의 누설전류 기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부품의 안전보호등급과 기타 잠재적인 위험요 

소 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와소비자 의견을絳렴해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a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2-509-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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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열 성능과 에너지 이용 국제표준화 회의
우리 친환경 • 초단열재 기술로 그린빌딩 시대 개막

기술표준원은 그린빌딩 시대를 위한 제22차 &QTC16&건물 

열 성능과 에너지 이요 국제표준화회의를 지난 6월 7일부터 11일 

까지 5일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단열재 창호 등 건물의 열성능 개선에 주요한 구 

성요소의 성능뿐만 아니라 냉 • 난방, 환기 등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제로에너지하우스 구현 등 그린빌딩을 위해 

필수적인 단열재의 성능과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표준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건물에너지소비량은 에너지수요의 4(% 이상을 차지하 

며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전체의 30%에 이르고' 배출량 

은 20년 후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국제표준 개발에 관심 

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개발한 고효율 초단열재인

진공단열재(VIP, Vacuum Insulation Panel)와 친환경 셀룰로오스 

단열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제안발표도 있어, 우리기술로 차세대 

단열재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s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표준과(02-503-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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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증 컨소시엄 표준개발 본격 지원

스마트 그리드 제주 실증 컨소시엄의 표준개발을 지원하고 민간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포럼 이 본격 

출범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스 

마트 그리드 표준화포럼 줄범삭을 갖고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전 

략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 출범식은 우리나라 스마트 그리드의 성공적 구축과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종합추 

진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차원의 표준개발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것 

이다.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포럼 은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 중인 지능 

형전력망' , 지능형소비자' , 지능형운송' , 지능형신재생' , 지능형 

서비스 의 스마트 그리드 5대 주요영역에 대한 표준개발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6개 분야 표준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실증 컨소시엄 업계와 R&D 전문기관 등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작업반을 구성하고 표준개발을 하 

게 된다. 금년중에는 표준개발이 사급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스마트 계량기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아울러 제주 실증단지 구축 

에 필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주 실증단지 구축사업과 밀접히 연계한 포럼 활동을 통해 2013 

년까지 스마트 그리드에 필요한 100여 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향후 

한 • 중 • 일의 동뷕아 협력을 기반으로 미국 • 독일 등 스마트 그리 

드 선도국가들과의 표준화 협력활동을 혹卜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민간표준화를 위한 포럼이 출범함으로써 기 

존 운영 중인 상호운용성연구회와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의 실증센 

터 등과 통합 표준화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02-509-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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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실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총회
임상검사법 표준, 정도관리와 현장 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화

국제표준화기구 임상검사실과 체외진 단시스템 TC212) 국제표준 

화 총회가 지난 6월 2일〜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 15개국 100여 

명의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임상검사실과 체외진 단시스템에 관 

한 국제표준호匱 논의했다. 특히 체외진단시스템의 기술과 제품의 

표준화와 더불어 병원들의 임상검사실 정도와 각종 임상검시법에 

관한 표준화 가이드라인 혈당계와 같은 현장검사용 진단 의료기기 

의 적합성과 성능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중점 추 

진되었다 임상검사실 표준화는 의료 질 향상과 보건의료사업의 글 

로벌화를 위한 시스템인증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 의 

료사업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서도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 

다 현재 전 세계 체외진단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로 

예상되며 2(X)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1%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혈당계처럼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표준화활 

동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오칩과 같은 새로운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기술 체외진 단 시스템의 국제표준 화는 진단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하여 국내 괸련업계의 적극적인 표준화대응이 필요한 분 

야이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되는 진단의 

료 분야의 임상검人担 표준화와 체외진단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 

화 홀동을 강화8阴 관련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a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02-509-7266~9)

〈그림〉국제표준화기구 임상검사실과 체외진단시스템(TC212) 조직구성도

212

Working Group

WG1 WG2 WG3 WG4
； 임상검사실의 품질과 능숙도 i ! 참조시스템 j ； 체외진단 제품 < 항균제 감수성 시험

기기유화시험研, 김윤광 원장 이임식
2003년부터 6년 5개월간 근무 … 5월 31일 이임식 가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김윤광 원장이 지난 5월 

31일 이임식을 가졌다. 김윤광 전 원장은 이임사를 
f 통해 지난 2003년부터 6년 5개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외부적으로는 개방성의 확대와 

공공에 대한 책임을, 내부적으로는 기술융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더욱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한국기기유 

화시험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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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KS) 용어도 국어 문법에 맞게
기술표준원-국립국어원, 국가표준 용어 정비와 보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술표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국가표준(KS)을 국 

어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고 

2010년 6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국가표준(KS)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외 

래어 등을 국어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하고 문장배열, 띄 

어쓰기, 문장부호 및 기호 등도 국어 문법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 

였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에서는 KS 제정 ■ 개정 시에 KS 표준(안) 

을 국립국어원에 사전 검토 요청하고, 국립국어원의 검토 결고h를 

반영하여 어문 규범에 맞는 표준(안層 고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KS 산업 분야별 용어표준전문위원회에 국립국어원의 전 

문가가 참여하여 KS 표준문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표준어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표준인 KS는 국민들이 인터넷 등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 

며, 특히 전문용어는 교과서에도 인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국가표준 전문용어에는 스테인레스(一스테인리스), 락카룸 

(一라커로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양 기관은 산업 분야별 표준용어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으

경제부 기 술표준원 *，i 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C

▲ 허경 기술표준원 원장과 권재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국 

가표준을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며, 국립국어원에서 2012년에 발간할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 

전에 KS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를 수록하여 편찬 보급하 

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표준원에서는 KS 표준문 

서는 물론 모든 공문서에서도 어문 규범에 맞는 국어를 사용해 

나갈 예정이다

화학시험研, 독일 SLG 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국내 50여 업체 100여 명 참석해 기술력 향상에 관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 서울 본 

원 2층 대강의실에서 독일 SLG의 전문가를 초 

빙해 에너지라벨링 및 EuP(Energy-using

Product)를 소개하고 최근 규제 동향을 안내하는 무료 기술세미 

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독 

일의 시험인증기관인 SLG를 초청해 개최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 

는 삼성전자와 국내 전기전자 중소기업 등 50여 개 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독일 SLG는 에너지효율 및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유럽 내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CE 시험인증기관이다.

한국화학시험연은 CE, 그리고 독일 GS마크 인증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LG와 추후 협력확대를 논의하는 등 해외 

사업 강호卜를 위한 활동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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